
일본, 3년 연속 노벨화학상 수상
연구 몰두하는 분위기가 요체 …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도 한몫

일본이 축제분위기에 빠졌다.

고시바 마사토시 도쿄대 명예교수(76)가 2002년 노벨물리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된데 이어 다나카 고이치

(田中耕一) 시마즈(島津)제작소 분석계측사업부 연구소 주임이 노벨화학상을 수상하는 겹경사를 맞았기 때문이

다.

일본이 한해 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것은 2002년이 처음이다.

특히, 노벨화학상은 2000년 히라카와 히데키 쓰쿠바대 명예교수가, 2001년에는 노요리 료지 나고야대 교수가

받은 데 이어 3년 연속 차지하는 금자탑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일본이 과학부분에서 받은 노벨상도 9개로 늘어났다.

유가와 히데키 교토대 교수가 1949년 물리학상을 수상한 것을 포함 물리학 4회, 화학 4회, 의학은 1회이다.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마사토시 도쿄대 명예교수(76)는 노벨상 역사상 처음으로 이론이 아닌 실험을 통해

뉴트리노(中性微子)의 존재를 확실히 규명한데 따른 업적을 인정받아 노벨상을 받았고, 다나카 주임은 기업연

구원으로서 첫 노벨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다나카 주임은 노벨상 수상소식이 알려졌을 때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 바람에 생중계로 수상소감을 물어보

려던 NHK 등 일본 방송들의 애를 태우기도 했다.

다나카 주임이 일하는 시마즈 제작소는 계측 및 의료기기 등 정밀기기를 제작하는 회사로 교토(京都)시에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기초과학분야에서 잇따라 노벨상을 수상하는 개가를 올리고 있는 배경으로 기초과학을

중시하는 정부정책과 연구과제에 집중하는 과학자층이 두텁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

=================================
연도 이　　름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49 유가와 히데키 물리
1965 아사나가 신이치로 물리
1968 가와바타 야스나리 문학
1973 에자키 레오나 물리
1974 사토 에이사쿠 평화
1981 후쿠이 겐이치 화학
1987 도네가와 스스무 의학
1994 오에 겐자부로 문학
2000 시라카와 히데키 화학
2001 노요리 료지 화학
2002 고시바 마사토시 물리
2002 다나카 고이치 화학
=================================

일본 문부과학성은 2001년 과학기술 5개년 기본계획을 만든 뒤 과학부분 진흥을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24조엔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또 앞으로 50년간 3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겠다

는 원대한 목표도 세워놓은 상태이다.

일본인의 노벨상 수상은 지금까지 12번째이다. 그중 과학분야에서는 9번이나 된다.

다수의 노벨상 수상경력은 일본의 과학기술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일본이 동양권에서는 유일하게

과학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것은 그만큼 기초과학 분야 연구층이 두텁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001년 <제2기 과학기술 5개년 기본계획> (2001-2005년)을 마련했다. <지식의 창조와 활용으



로 세계에 공헌하는 나라> 슬로건을 내걸고 무려 24조엔(240조원 가량)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국내총생산

(GDP)의 1%에 해당하는 것이다.

향후 50년간 노벨상 수상자를 30명 배출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노벨상에 목표를 정하는 것을 놓고 비판여

론도 있었지만 그만큼 일본 정부의 과학기술 강국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일본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분야에서 묵묵히 몰두하는 사회분위기도 일본의 기초과학을 뒷받침하고 있다.

인기 위주보다는 기술개발 자체에 만족을 느끼는 일본인들의 성향이 노벨상 수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Chemical Daily N ews 2002/ 10/ 15>


